8월 랭킹 점수에 관한 논평
배태일

1. 8월의 점수 변화

· 이세돌의 대국일정이 이미 잡힌 대국은 이세돌의 기권패로 간주하여 점수 계산을 하며, 휴직 기간에도 점수와 순위 발표에 이세돌을 포함하기로 랭킹 위원회가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세돌이 세번의 기권패를 가진 셈이 되어서 그의 점수가 56점이나 감소하였지만 아직 1위를 지키고 있다.

· 이창호는 후지쓰배와 한국바둑리그에서 강동윤에게 한번씩 졌으나 나머지 7 판을 모두 이겨서 그의 점수는 16점이 올라서 2위를 지켰다. 

· 강동윤은 이창호에게 후지쓰배 결승전에서 이겨서 타이틀을 땄고, 한국바둑리그에서도 이창호에게 이겼으며 박영훈에게도 이겼다.  그러나 김승재, 이재웅, 허영호, 박영훈에게 져서 점수가 내려갔다.  그의 대국별 점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강동윤의 승국과 점수 증가

	승자
	패자
	승률 기대치
	점수 증가

	강동윤
	박영훈
	0.52301
	16.7

	강동윤
	이창호
	0.47699
	22.0

	강동윤
	박병규
	0.869524
	2.7

	강동윤
	문도원
	0.954822
	0.9

	강동윤
	이창호
	0.47699
	14.6

	강동윤
	김일환
	0.936673
	1.8

	합계
	
	
	58.9


표2. 강동윤의 패국과 점수 감소

	승자
	패자
	승자의 
승률 기대치
	강동윤의 

점수 감소

	김승재
	강동윤
	0.264123
	-25.0

	박영훈
	강동윤
	0.47699
	-13.8

	이재웅
	강동윤
	0.161603
	-22.7

	허영호
	강동윤
	0.361262
	-12.6

	
	합계
	
	-74.1


· 위의 두 표에서 보듯이 강동윤이 자기보다 점수가 많이 낮은 김승재, 이재웅, 허영호, 등에게 져서 점수가 많이 내려갔다.  반면에 박병규, 문도원, 김일환에게 이겨서 얻은 점수는 무시할 정도로 작다. 
· 안형준과 한웅규의 점수가 많이 하락했다.  새내기들은 50국을 채울 때까지는 임시 점수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전체 전적을 한꺼번에 고려하여 점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점수의 변동이 클 수 있다.  한웅규가 지금까지 48국을 대국하였으므로, 9월 점수 계산까지 임시 점수 계산 방법이 적용되고, 8월말까지의 대국이 50국이 넘어서면 10월 점수부터는 그의 점수 계산에 점수 변동 공식을 사용한다. 
2. 통계적 점수 제도에 대한 논의

지난 달에 통계적 점수 제도에서는 승패 결과에 따라서 다음 달에 점수 증감이 곧바로 반영되므로 과거의 보너스 제도에서 점수가 뒷북을 쳐서 실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던 것을 시정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번에 현재의 1위부터 5위까지의 점수가 2001년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그라프를 통해서 살펴 보므로써 점수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이세돌이 2007년 여름에 점수가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2007년과 2008년의 타이틀 획득을 살펴 보면, 2007년 6월에 아시아 TV, 8월에 물가정보배, 10월에 명인전, 12월에 국수전, 2008년 1월에 삼성화재배, 2월에 엘지배에서 우승하였다.  위 6개의 우승 중에서 4개가 2007년 10월 이후에 딴 것이지만, 그의 점수는 이미 그 전에 올라갔다.  우승을 한 후에 보너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승을 하기 위해 이길 때에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창호의 경우에도 2008년 8월에 전자랜드배에서 우승하였지만, 그가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에 걸쳐 17연승을 할 때에 점수가 많이 올라갔고, 정작 그가 전자랜드배에서 우승한 다음에는 점수가 별로 오르지 않았다.  

강동윤의 경우에도 2008년 12월에 명인전에서 준우승했고, 2009년 2월에 천원전에서 우승, 7월에 후지쓰배에서 우승했지만, 그의 점수가 는 것은 그가 많이 이기고 있을 때인 2008년 하반기였다.  

김지석도 금년들어서 승률이 아주 좋아서 점수가 많이 올라갔다.  그가 8월에 물가정보배 결승에서 이창호와 대결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가 준우승 내지 우승을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그가 준우승이나 우승한 다음에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점수가 미리 올라갔다.  

이처럼 통계적 점수 제도에서는 타이틀 따거나 준우승한 다음에 보너스를 얻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있을 때에 미리 점수가 올라간다.  과거의 제도가 “네가 바둑 잘두는지 몰랐는데, 타이틀 땄다면서, 그러니 점수 올려 주어야겠구나” 하고 나중에 점수를 올려준데 비해서, 통계적 점수 제도에서는 바둑 잘두는 사람을 미리 파악해서 점수를 올려주고, 점수가 올라간 기사들이 바둑을 잘두니까 점수가 오른 후에 타이틀을 따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점수가 타이틀 따기 전에 미리 올라가므로 마찬가지로 타이틀 딴지 6개월이 넘은 것은 이미 그 효력이 미미해진다.  따라서 타이틀 숫자로 누가 바둑을 잘두는지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6개월이 넘은 타이틀은 빼고 헤아리는 것이 알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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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상위 5명의 점수 변화.
2. 점수와 순위 변동

그림2에 금년 3월부터 7월까지에서 50위 이내의 기사들의 점수가 매달 얼마나 변동되었는가를 보여준다.  (금년 1월에 대국이 많지 않아서 점수 변화가 작았기 때문에2월의 점수 변화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 그림에서 점수 변화가 0-10점, 11-20점, 등등의 매 10점 간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그 빈도를 그렸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경우가 30점 내외인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폭으로 변동한 경우가 87점이 오른 것과 80점이 내려간 것이다.  이처럼 가장 큰 폭으로 변동한 것이 약 1% 변동한 것이다.  (9000점의 1%가 90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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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점수 변화의 빈도.  10점 간격이고, 상단에 점수 간격이 적어져 있다.

이 점수 변동을 과거의 보너스 랭킹 제도에서의 점수 변화와 비교해 보자.  작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생긴 점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세돌의 점수가 4월에 588점이 오른 것이다.  이것은 이세돌 점수의 3.8%나 되는 큰 폭이다.  그리고 점수가 가장 크게 내려간 것은 박영훈의 점수가 작년 6월에 508점이 내려간 것이다.  이런 하락은 그의 점수의 3.9%에 해당한다.  작년 1년을 통털어서 가장 점수가 큰 폭으로 변한 것은 홍성지의 점수가 8월에 735점이 올라간 것인데, 무려 6.3%의 변화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통계적 점수 제도에서의 점수의 변동이 과거의 보너스 제도에서보다 훨씬 적은 것을 알수 있다.  과거에는 몇 백점까지 변하던 것이 지금은 몇 십점 단위로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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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순위 변동의 빈도.

그러면 순위 변동은 어떤지 비교해 보자.  그림3에 순위 변동의 빈도가 그려져 있다.  그림2의 경우처럼 금년 3월에서 7월과 작년 3월에서 7월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통계적 점수 제도에서는 2등 내려간 것에서부터 3등 올라간 것까지 사이에 대부분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가장 많이 올라간 경우에 8등이 올라갔고, 가장 많이 내려간 경우에 8등이 내려갔다.  이에 비해 과거의 보너스 제도에서는 14등이 올라간 경우가 있고, 11등이 내려간 경우가 있다.  또한 순위가 바뀌지 않은 경우를 보면, 현 제도에서는 74개의 경우가 있고, 과거의 보너스 제도에서는 61개의 경우가 있다.  이처럼 순위 변화를 비교해도 현재의 랭킹 제도가 과거의 보너스 제도보다 더 안정적이다.  

그러므로 점수나 순위가 너무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한다는 비평이 아무 근거가 없다.  이처럼 안정적이지만, 김지석이나 김승재처럼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게 점수가 잘 올라가고 있다.  
